
석유화학, 국제유가 상승 치명타
나프타 가격 덩달아 상승 가능성 … 항공·운수에 에너지도

이라크의 석유 수출중단이 국제유가 인상으로 이어지면 국제수지 악화, 에너지비용 증가 등으로 회복기에

들어선 국내경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연료비용이 수익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공·운수 업종과 유가상승으로 원료가 인상이 우려

되는 석유화학, 전력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석유화학기업들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나프타 등 기초원료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제 나프

타 가격은 2002년 들어 꾸준히 올라 12월에는 톤당 300달러 선을 넘어섰으며, 2003년 1월에도 310달러 정도로

상승했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추가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은 기초원료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가격도 연동해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왔으나 단기간에 원료

가격이 급등하는데 비해 제품가격 상승속도는 느려 생산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항공·운수업계는 석유제품 가격이 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상당한 타격

을 받게 된다. 특히, 유류비가 원가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상승은 직접적인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소비 탄성치 전망

자동차 경기도 국제유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석유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면서 수

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비해 외국 소비자들이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더

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국제원유가 상승이 계속되면 자동차 수출부문에서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

고 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전력이나 철강업도 국제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유가인상으로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면 원가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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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87 1.22 0.85 0.73 0.83 0.74


